
조  전

 빛의 화가였던 화백님께서 “한 알의 빛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슬픔에 잠겨계실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방혜자 화백님은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평생에 걸쳐 한국적 

빛의 세계를 천착하여 많은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다채로운 재료와 색감, 형상으로 구현된 그림과 스테인드글라스의 

한국적 이미지들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인께서 

보여준 열정, 예술혼과 탁월한 성취에 한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빛을 통해 추구했던 평화, 사랑, 생명과 

존귀함의 가치가 앞으로도 세상을 더욱 밝게 비춰주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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